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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종임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ng-Im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C시 지역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대상은 207명 이었다. 자료는 기술적  

통계, t-tset, ANOVA, pearson correlation과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26.2%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관련성에서는 셀프리더십은 학년과 성적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감성지능은 학년과 인터

넷사용시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인터넷사용시간에서 차이가 있었고,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학년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

활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셀프리더십, 감성지능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

응에 셀프리더십, 감성지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스스로

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과정인 셀프리더십과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included 207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 Cit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had significant 

effects on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life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26.2%. Moreover,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revealed differences in self-leadership according to 

grades and marks, in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grades and hours on the internet, in academic 

self-efficacy according to hours on the internet, and i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grades. Adjustment to

college life was high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leader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short,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self-leader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had important effect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reveal a need to reinforce the development of programs designed to improve 

self-leader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to facilitate adjustment to colleg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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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 대학생들은 간호사가 되고자하는 목표와 그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1], 이를 기반

으로 변화하는 보건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로서의 역

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리더의 기

술을 습득하여,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전문화된 간호인

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성

숙한 직업인으로 실질적인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

획이나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매

우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며[2], 이는 대학생활의 적응 

정도에 따라 현재 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을 살아가

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3]. 그러나 입시에만 매

진해 오다 대학에 온 학생들은 친밀하고 효율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해 고립, 고독 등의 

심리․정서적 혼란을 경험하며 대학생활 적응에 많은 어

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특히, 간호 

대학생들은 간호학 전공의 전문지식 습득 외에도 임상실

습 등 사회적 노출을 일찍 경험하며, 여러 가지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나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5] 이러한 요인들이 간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물론 당면한 문제를 극

복하고 임상현장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개념으로 간호 대학생들은 셀프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셀프리더십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스스로 목표를 설

정하고 자기 통제를 하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자기관리와 내적동기로 대학생 시기에 형성되어야 할 핵

심역량으로 제시 된다[6]. 선행연구는 셀프리더십이 높

아지면 자율성과 열정이 높아지고[7], 학과 만족도가 높

아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등 긍

정적 영향을 주며[8], 간호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

로 보고 하였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목표달성의 자

율적인 힘에 영향을 미치며[9], 취업전략 이나 학업에 흥

미를 더해 성과를 내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10]. 이

에 스스로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과 차별화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간호 대학생도 셀프리더십이 필수요소

로 요구 되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0]. 

이와 함께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성에 대한 실체와 원

인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황

에 적합한 감성으로 조절된 감성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11]. 선행연구[12, 29]에서도 감성지

능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

능은 셀프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나타

나고 있다. 

대학생활 적응에 학업적 자기효능감 또한 영향을 미

치고, 감성지능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3] 제시하

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산출

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는 신념으로[13], 특정한 과제의 수행이나 학업성취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며, 그 수행을 잘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

의되고 있다[13].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

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과제를 지

속 한다고 한다[14]. 이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 있

는 성취 및 자기 결정성 동기 등은 긍정적인 정서 반응

으로, 이는 높은 효능감을 느끼는 긍정적 순환[15]으로 

이어져 삶의 만족과 행복감, 학업성취감과 관련성이 있

는 대학생활 적응과 연관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검증하고

자 한다.

대학생활 적응은 학생이 현재 대학에서 학업적, 생활, 

행정적, 개인 활동 부분에서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충

족정도로 개개인의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다르게[16] 

나타난다. 이러한 적응력은 학업에 영향을 주며, 교수와

의 관계, 자신의 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 

친구관계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기도 한다[17]. 이에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대학에서는 

상담센터 운영, 학부모 면담, 선. 후배 멘토․멘티 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공유를 하는 분위기와 풍토 이지만[18] 간호 대

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심리, 정서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연관성를 탐색하고, 셀프리더십, 감성

지능과 학업적 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밝

히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보면 셀프리더십[3], 감성지능

과 리더십[16], 학업적 자기효능감[9] 등의 관련성 연구

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각각의 개념에 대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255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변인들 간의 통합적인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

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을 돕

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

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②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③ 셀프리더십,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

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

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기

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부 지역 C시 소재 대학의 간호

학과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가 함께 설문지

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J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 설문을 진행하였다(IRB 

승인번호:1044297-HR-201711-003-01). 자료수집 전 대

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를 이해하고 자

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학생 전원을 조사하였으며, 연구

자와 보조자가 해당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

구기간동안 결석자, 외국유학생, 설문내용이 불성실하거

나, 응답하지 않은 것은 제외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수집된 자료는 220부 

이었고, 그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20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

는 G-power program[19]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기

준으로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중간정도인 

0.15, 예측변수 11개를 포함했을 때, 검정력 .95, 을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78명이 요구 되어 

설문지 미회수율 10%(17.8명)를 계산하여 더하여 본 연

구대상자인 207명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감성지

능, 대학생활 적응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

성 변수로는 성별, 학년, 리더십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

부, 인터넷사용시간은 인터넷 통제 정도와의 중독정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인터넷사

용시간으로 확인하였고, 동아리 활동여부, 형제자매 수, 

직전 학기성적 등으로 구성하였다.

2.3.1 셀프 리더십(Self leadership)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Manz[7]가 개

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Self Leadership Questionnaire; 

SLQ)를 Kim[20]이 번안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소는 행동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3개 문항으로 문항별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

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행동적 전략의 하위영역은 목

표설정, 자기보상, 연습 등의 3개 요인과 인지적 전략의 

자연보상의 분별, 환경조성, 자연보상 활동도입, 일에 좋

은 면에 초점, 내적 보상에 집중 등 5개 요인으로 총 8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0.85,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87였다.

  

2.3.2 감성지능(Emotionial Intelligence)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정서

를 구별하는 능력 및 정서적 정보를 통하여 사고와 행동

을 조절하는 능력이며, 그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

을 결정하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21]. 본 연구에서는 Goleman이 개발하고 Chung[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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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4개의 하위 

요인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

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0.87,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80이었다.

2.3.3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계획된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천 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학습자들의 신념을 의미한다[23]. 본 연구에서는 

Kim[24]의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

적 자기효능감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

서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수준선호의 3개 하

위요인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신뢰도는 Cronbach’s α= 

0.80,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79이었다.

2.3.4 대학생활 적응(College Life Adaptation)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리

적이고 심리적인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

시키고 조작하는 학생의 외현적, 내재적 행동을 의미한

다[25]. 본 연구에서는 Kim[24]이 대학생활 적응 척도로 

사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교수관계, 교

우관계 등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지의 

문항은 총 9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한

다. 개발당시신뢰도는 Cronbach’s α= 0.82,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80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셀

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

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t-test, ANOVA, 사

후검정은 Duncan’s test를 실시하였다, 셀프리더십, 감성

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들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으며,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학년, 인터넷사용시간, 동아리활동, 

리더십 수업참여, 형제자매 수, 성적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성별은 여학생이 186명(89.9%), 남학생이 21명

(10.1%)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68명(32.9%), 2학년 

64명(30.9%), 3학년 46명(22.3%), 4학년 29명(14.0%)이

었으며, 평균인터넷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 사용자가 36

명(30.4%)으로 가장 많았다. 동아리 활동여부는 122명

(58.9%)이 참여하고 있으며, 리더십이나 학교적응 프로

그램 참여는 104명(50.2%)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형제 자매 수는 1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 군이 106명

(51.2%) 가장 많았고, 학업성적은 3.0-3.9인 군이 142명

(68.6%)로 가장 많았다(Table 1). 

3.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의 평균값은 Table 2와 같다. 대학생활 적

응은 점수 범위가 1-4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30.99±4.39

로 나타났다(p<.001). 하위영역으로 교수와의관계 점수

범위가 1-25점으로 평균값은 16.26±8.09점, 교우와의관

계의 점수범위가 1-20점으로 평균값은 14.79±2.34점으

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점수 범위는 1-115점으로 전

체 평균값은 81.39±9.80으로 나타났다(p<.001). 하위영

역으로 행동적 전략은 점수범위가 1-45점으로 평균값은 

33.22±4.60점이었으며, 인지적 전략은 점수범위가 1-70

점으로 평균값은 48.16±6.43으로 낮게 나타났다. 감성지

능은 점수범위는 전체 1-6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46.28±5.08로 나타났다(p=.005). 하위영역으로 자아감

성인식능력의 점수범위가 1-10점으로 평균값은 7.57±1.30, 

자아 감성조절능력의 점수범위가 1-15점으로 평균값은 

9.99±1.75으로 나타났으며, 자아동기부여능력의 점수범

위는 1-15점으로 평균값은 11.18±1.90이며, 대인관계유

지능력의 점수범위는 1-25점으로 평균값은 17.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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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점수 범위는 

1-6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39.25±5.79로 나타났다(p=.002). 

하위영역으로 과제수준선호의 점수범위가 1-20점으로 

평균값은 10.14±3.07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자기조절 효

능감의 점수범위가 1-25점으로 평균값은 16.90±3.19로 

나타났고, 자신감의 점수범위가 1-20점으로 평균값은 

12.19±3.16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7)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21 10.1

Female 186 89.9

Grade Freshman 68 32.9

Sophonmore 64 30.9

Junnior 46 22.2

Senior 29 14.0

Internet use on a day 1hrs> 63 30.4

1-2hrs 49 23.7

2-3hrs 40 19.3

3-4hrs 23 11.1

4hrs< 32 15.5

Club activities Yes 122 58.9

No 85 41.1

Participation in a leadership and Yes 104 50.2

school adjustment program No 103 49.8

Number of siblings Alone 7 3.4

1 106 51.2

2 70 33.8

3≤ 24 11.6

Academic credit 2.0-2.9 36 16.0

3.0-3.9 142 68.6

4.0≤ 32 15.5

Total 207 100.0

Table 2. Differences in the subjects'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Variables Categories  M±SD Range t/F p

Adjustment to college life Relations with the professors 16.26±8.09 1-25 101,439 .000

Relations with the friends 14.79±2.34 1-20

Total 30.99±4.39 1-45

Self-leadership Behaviral strategies 33.22±4.60 1-45 2.292 .000

Cognitive strategies 48.16±6.43 1-70

Total 81.39±9.80 1-115

Emotional inteligence Ability of recognizing one's own sensibility 7.57±1.30 1-10 1.984 .005

Ability of controlling one's own sensibility 9.99±1.75 1-15

Ability of motivating oneself 11.18±1.90 1-15

Ability of maintain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7.54±2.58 1-25

Total 46.28±5.08 1-65

Academic self-efficacy Task level preference 10.14±3.07 1-20 1.636 .002

Self-regulated efficacy 16.90±3.19 1-25

Self-confidence 12.19±3.16 1-20

Total 39.25±5.79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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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ubjects'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djustment to college life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79.09±12.91 4.343 .038 45.47±5.00 .027 .870 37.76±5.62 -1.247 .215 31.80±5.22 .901 .369

Female 81.65±9.40 46.38±5.10 39.41±5.80 30.89±4.29

Grade Freshman 83.69±8.98
b

8.231 .000 46.48±5.16
a

3.375 .019 39.98±5.68 .545 .652 31.00±3.99
b

2.128 .098

Sophonmore 79.34±8.96
a

46.20±4.74
a

38.93±4.90 30.71±5.01
a

Junnior 77.50±10.20
a

44.73±5.44
a

38.91±5.84 30.23±4.01
a

Senior 86.72±9.46
b

48.48±4.38
b

38.75±7.64 32.75±4.14
b

Duncan’s a<b a<b a<b

Internet use on a 

day

1hrs> 82.28±9.95 1.774 .135 47.09±4.66
b

1.981 .099 39.17±5.87
a

1.811 .128 31.20±32.17 1.172 .324

1-2hrs 83.79±9.96 46.95±5.74
b

40.69±5.95
b

31.08±32.50

2-3hrs 79.47±9.67 46.02±4.39
a

39.17±5.40
a

31.67±33.01

3-4hrs 80.39±6.19 45.95±4.64
a

39.39±3.65
a

31.04±33.18

4hrs< 79.09±10.18 44.25±5.59
a

37.18±6.72
a

29.53±31.09

Duncan’s a<b a<b

Club activities Yes 81.99±10.05 1.047 .296 46.28±5.15 .275 .601 39.66±5.63 1.230 .220 31.36±4.52 1.456 .356

No 80.54±9.43 46.29±5.02 38.65±6.00 30.45±4.16

Participation in a 

leadership and 
Yes 81.62±9.42 .317 .574 46.32±5.04 .105 .916 40.09±5.30 2.127 .035 31.01±4.33 .095 .840

school adjustment 

program
No 81.16±10.22 46.25±5.15 38.39±6.10 30.96±4.37

Number of siblings Alone 83.28±3.98 .299 .826 47.85±3.33 .618 .604 41.00±5.16 .375 .777 31.14±4.14 .494 .687

1 81.80±10.02 46.08±5.28 38.92±5.71 31.33±4.25

2 81.00±9.75 46.10±4.49 39.48±6.11 30.51±4.23

3≤ 80.20±10.42 47.29±6.22 39.50±5.22 30.83±5.53

Academic credit
4.0

≤
85.62±9.23

b
4.734 .010 46.71±4.70 .159 .853 43.21±6.60

b
7.545 .000 32.34±4.92 3.097 .028

3.0-3.9 81.14±9.68
a

46.25±5.30 38.81±5.35
a

30.84±4.33

2.0-2.9 78.39±9.81
a

46.03±4.57 37.27±5.78
a

30.00±3.60

Duncan’s a<b a<b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할 

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셀프리더십은 성별(F=4.34, p=0.03), 학

년(F=8.23, p<0.00)과 성적에서(F=4.73, p=0.01)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에서도 셀프리

더십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1학년과 4

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이 높은 군이 셀프리더십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학년(F=3.37, 

p=0.01)과, 평균인터넷사용시간(F=1.98, p=0.09)과 유의

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후분석에서도 감성지능은 저학년

보다 4학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사용시간이 1

시간 이내인 군이 2-3시간이상인 군 보다 감성지능이 높

게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성적(F=7.54,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성적이 높은 군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학년

(F=2.12, p=0.09)과 성적(F=3.09, 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년에서는 1학년과 4학년이 대학생활 

적응이 높았으며, 성적에서는 성적이 높은 군이 대학생

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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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subjects'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Variables
1 2 3 4

r(p) r(p) r(p)

1. adjustment to college life 1

2. Self-leadership .511
(**)

1

(.000)

3. Emotional inteligence .369
(**)

.587
(**)

1

(.000) (.000)

.181
(**)

.471
(**)

.261
(**)

1

4. Academic self-efficacy (.009) (.000) (.000)

**
= p=<.001, 

*
=p=<.005

Table 5. The effects of the subjects'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ir 

adjustment to college life

B SE Beta t/F p-value

Constant 11.381 2.73 4.155 .000

Self-leadership .128 .036 .487 6.013 .000

Emotional inteligence .089 .064 .103 1.386 .167

Academic self-efficacy -.057 .051 -.075 -1.109 .269

R
2
=.273, Adj R

2
=.262, p=<.001

3.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셀프리더십

은 대학생활 적응 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511, 

p<.001)로 나타났다. 또한 감성지능은 대학생활 적응과 

양의 상관관계(r=.369, p<.001)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

기효능감은 대학생활 적응과 양의 상관관계(r=.181, 

p=.009)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

리더십은 감성지능과 양의 상관관계(r=.587, p<.001)로,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

(r=.471, p<.001)로 나타났으며, 감성지능은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로(r=.261, p<.001)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셀프리더십,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Table 4).    

3.5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적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공

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증인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값은 2.121로 나타나 수

용기준에 부합하여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변수(Tolerance) .547로 1.0이

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가 1.829로  10을 넘지 않

아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예측

변수로 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5.417, p=<.001), 대학생

활 적응을 수정된 R2는 
26.2% 설명하였다. 셀프리더십

이(β=.487, p<.001),  감성지능(β=.103, p=.167)이 대학

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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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

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셀프리더십과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을 26.2%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으로 학년과 

셀프리더십, 감성지능으로 나타났다. 이는 Han과 Kim의 

연구[26]에서와 비슷한 결과로 확인 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1학년과 4학년에서 

높게 나타났고, 성적에서는 성적이 높은 군이 셀프리더

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7]연구에서

도 학년에 따라 셀프리더십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학년별, 단계별 교육을 통해 셀프리더십이 높아 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감성지능의 차이는 저학년 보다는 고

학년에서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사용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사용시간이 적을수록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감성지능이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27]의 결과와 일치하

게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사용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기 의지력 부족이나 정서적 상태가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인터넷사용시간과 성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인터넷사용시간이 적은 군과 성적이 

좋은 군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Park의 

연구와 일치하였다[28]. 또 다른 선행연구[29]에서는 학

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이 가지는 지식과 능력이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믿

음이 생긴 결과로 평가 하여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추후 더 많은 변수를 추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중요 변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의 점수 

범위는 1-11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81.39점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Manz[7]의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다

른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29] 5점 만점에 3.44

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평균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

위영역에서는 행동적 전략의 점수범위가 1-45점으로 평

균값은 33.22점 이었으며, 인지적 전략의 점수범위는 

1-70점으로 평균값은 48.16점으로, 행동적 전략이 인지

적 전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30]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 대상자에게는 인지적 

전략부분의 셀프리더십 즉,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계획을 세우고 솔선수범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감성지능에서는 점수범위가 1-6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46.28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의 자아

동기 부여능력의 평균값은 11.18점, 대인관계 유지능력

의 평균값은 17.54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아감성 조절

능력의 평균값은 7.57점으로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

[31]와 유사하였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간호 대학생의 감

성지능은 특히,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인 자아감성 조절능

력 즉, 자신의 느낌을 정확히 알고 파악하고 신축성 있고 

융통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점수 범위는 1-6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39.25점으로 나타났다. Kim과 Park의 연구

[32]에서는 5점 만점기준으로 3.21점으로 중간점수를 나

타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하위영역에서는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수준선호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제

수준선호의 평균점수는 낮아 선행연구[32]와 유사한 결

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 및 수행이 낮은 것으로, 자신에 대한 기대치와 성공

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

념, 내적동기 및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전

략적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셀프리더십, 감성지

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양

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선행연구[33]와 같은 결과를 보였

다. 특히, 셀프리더십과 대학생활 적응은 높은 양의 상관

관계로 셀프리더십이 높으면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높은 양

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34]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높은 상관관계

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30]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아 추후 매개변수 등을 확인하여 학업적 자

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련성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이 결과로 볼 때 간호 대학생이 대학생활 적응은 셀프

리더십과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 감정을 활용하여 자신감이 증진되며, 학업적 자

기효능감을 높여 대학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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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간호 대학

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영향요

인인 셀프리더십 과 감성지능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

그램 개발 및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되며, 이는 자

신감과 도전의식, 리더십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학년별, 

특성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대학의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편의 표집한 연구결과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보다 다양한 대학의 간호 대학생을 포함하여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환경적인 요소

를 포함하여 이들 변수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

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시 지역 간

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대상은 207명 이었다. 

자료는 기술적 통계, t-tset, ANOVA, pearson correlation과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 감

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26.2%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관련성에서는 셀프리더십은 학년과 

성적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감성지능은 학년과 인터넷사

용시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인터넷사용시간에서 

차이가 있었고,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학년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셀프리

더십, 감성지능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셀프리

더십, 감성지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셀프

리더십과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추후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반복 및 개인 심리적 요

인, 외부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개입 및 그러한 변인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또

한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연구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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